
민들레

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바람이 불어오는 효과를 보는
것은 지구위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. 여기
에서, 민들레의 씨앗들은 산들바람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
퍼지게 된다. 만일 입자들이 충분히 가볍다면, 바람은 그 입
자들을 매달고 다닐 수 있고 또 스모그처럼 티끌이나 연무형
태로 높은 하늘위에서 흩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, 또는 화산폭
발 후의 지구대기에서는 아주 먼 곳까지 티끌들을 퍼지게
해준다. 

혜성의 꼬리

태양에서 방출되는 하전 된 입자의 흐름을 태양풍이라 부른
다. 혜성은 티끌로 구성된 꼬리와 하전 된 입자들로 구성된
이온꼬리의 두 가지 꼬리를 지니고 있다. 과학자들은 혜성이
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항상 이온꼬리는 항상
태양 반대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. 그 이유는 태
양풍이 이온들을 밀쳐내서 그 결과 태양풍이 향하고 있는 방
향으로 이온꼬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. 티끌꼬리는 이온들보
다 태양풍에 적게 영향을 받는 무거운 입자들로 구성되어
있어서 혜성의 운동방향과 반대쪽을 향하고 있다

은하풍

은하 내에서 격렬한 별 탄생이 진행될 때 질량이 가장 큰
별들은 빠른 진화를 겪고 초신성으로 폭발하게 된다. 충분히
많은 초신성이 폭발한다면, 많은 초신성 충격파들의 종합효
과로서 은하규모의 은하풍이 발생하게 되는데, 이때 가스들
을 은하 밖으로 몰아내게 된다. 이런 초은하풍은 아마 초신
성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탄소, 질소, 산소, 철 및 다른 중
원소들이 우주에 퍼지도록 한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다.

바람이 불다!

바람은 입자들은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. 지구에서 바람은 폭풍이 진행되는 동안에 잠깐 불수도 있고, 
제트기류가 형성될 때 처럼 오랜 기간 불어 닥칠 수도 있다. 바람은 다른 항성에서도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간공간이
나 은하 간 공간에서도 바람이 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.

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
거기서도 일어나고
모든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




